창업 아이템 1장 서식 — 문제 · 고객 · 해결책 · 수익 · 검증 계획
청년 AI 커리어랩 자료실 「창업 첫걸음」 · 사업계획서를 길게 쓰기 전에 한 장으로 먼저 정리합니다. 괄호 안은 예시가 아니라 빈칸입니다 — 지어낸 숫자를 넣지 말고, 모르면 「모름」이라고 적습니다.
	아이템 이름(가칭):
	작성자:
	작성일:        년    월    일
	몇 번째 판:      판



	칸
	채울 질문
	쓰는 틀(괄호를 내 사실로)
	내 답(직접 쓰기)

	① 문제
	누가, 언제, 어떤 불편을 겪나?
지금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?
	(누가)는 (언제·어디서) (어떤 일)을 할 때 (불편)을 겪는다.
지금은 (지금 쓰는 방법)으로 버틴다.
	 

	② 고객
	가장 먼저 쓸 사람은 누구인가?
내가 실제로 만날 수 있나?
	첫 고객은 (구체적인 사람들)이다.
(만날 곳)에서 (몇) 명을 만날 수 있다.
	 

	③ 해결책
	가장 작은 형태로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?
	(핵심 기능 하나)만 되는 (형태: 안내 페이지 · 설문 · 수작업 서비스)를 (며칠) 안에 만든다.
	 

	④ 수익
	누가 무엇에 돈을 내나?
비슷한 것에 이미 돈을 내고 있나?
	(누가) (무엇)에 (얼마)를 낸다. 지금은 (대신 쓰는 것)에 돈을 쓰고 있다.
※ 금액은 인터뷰나 공개된 가격에서 확인한 것만.
	 

	⑤ 검증 계획
	무엇을, 몇 명에게, 언제까지 확인할 것인가?
	(날짜)까지 (몇) 명을 인터뷰하고, 사전 신청 (몇) 건을 받으면 다음 단계로 간다.
못 받으면 (바꿀 것)을 바꾼다.
	 



채우는 순서
① 문제 칸부터 씁니다. 해결책 칸을 먼저 쓰고 싶어도 참습니다.
② 고객 칸에는 「20대 전체」처럼 넓게 쓰지 않습니다. 이번 주에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좁힙니다.
③ 해결책 칸은 ① · ② 칸을 채운 뒤에 씁니다. 기능은 하나만 적습니다.
④ 수익 칸의 금액은 인터뷰나 공개된 가격에서 확인한 것만 적습니다.
⑤ 검증 계획 칸에는 사람 수와 날짜를 꼭 넣습니다.
다 채우면 작성일을 적어 저장하고, 인터뷰 뒤에 고친 판은 새 파일로 남깁니다. 무엇이 왜 바뀌었는지가 다음 사업계획서의 근거가 됩니다.
이 서식은 생각을 정리하는 도구이며, 투자 · 대출 · 세무 ·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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